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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송진우선생탄신 136주년및서거 81주기추모식｣ 추모사
<2026. 5. 8.(금) 15:00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오늘 우리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36주년과 서거 81주기를 맞아

선생님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족 고난의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가야할 길을 밝히신 선생님께 무한

한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삼가 머리 숙여 영면을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추모식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고하송진우선생 기념사업회 <현병철>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하 선생님께서는 펜과 말로써 일제의 심장을 겨누고

언론을 통하여 민족의 눈과 귀를 깨우신 선각자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앙학교 교장으로 3·1운동을 일찍이 준비하시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독립선언서 배포를 지휘하시고

우리 민족의 울분을 거대한 희망의 함성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사장, 주필, 고문 등을 역임하시는 동안

자강 독립을 위한 민족의 힘은 스스로 길러야 한다고

실의에 빠진 청년들을 깨우치고자 애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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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지금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고하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끝까지 찾아서 기리고 그 후손들을 두텁게 예우하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헌신과 애국이 존중받는 보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다음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하 송진우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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